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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솔키스, 태양 따라 움직이며 전력 생산 … 김제 시범단지 조성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수상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등장했다.

물에 띄워둔 전지판이 태양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며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산림 농지훼손 등 환경파괴는 최

소화하면서 발전 효율은 크게 높인 새로운 방식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태양광 전문기업인 솔키스(대표 우도영)는 기존 태양광발전 방식에 비해 발전효율을 35% 가량 향상시킨 수

상회전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특허등록에 이어 해외 특허 획득에 나서는 한편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일대에 총 32.4㎾ 규모의 시범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10월18일 발표했다.

솔키스가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 지원센터와 3년간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수상회전식 태

양광발전 시스템은 수면에 회전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틀을 설치하고 고정가변식 태양광 모듈(전지판)을

설치해 태양의 위치에 따라 회전해가면서 전력을 생산한다.

기존 태양광 발전이 대규모 논밭이나 산림에 설치돼 농지면적 잠식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반면, 저수지와 호수 등 공유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열로 모듈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발전효율은 지상에 고정된

방식에 비해 최대 35% 이상 향상됐다.

이와 함께 지상 태양광 시설과는 달리 여름철 제초작업, 겨울철 제설작업 등이 필요 없어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도영 솔키스 대표는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아래에 그늘이 지면서 수온이 낮아져 녹조

발생이 억제되고 생산되는 전기의 일부로 수중 산소주입장치를 가동해 용존산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또 “세계 최초로 수면 위에 적용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새로운 태양광발전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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